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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항공우주국(NASA)이 화성에서 처

음으로 동력 비행에 성공한 데 이어 이번

엔 화성의 공기로 산소를 만들어냈다.

지난 22일‘한겨레’에 따르면 NASA

는 전날 로버(로봇 탐사 차량) 퍼시비런

스(Perseverance)에 탑재된 실험장비 목

시(MOXIE)를 이용해 화성의 이산화탄소

를 산소로 전환하는 실험에 성공했다고 

발표했다. 

이산화탄소는 화성 대기의 96%를 차지

한다. 화성 대기 중의 산소는 0.13%에 불

과하다. 나사는“이는 장차 유인 화성 탐

사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”라고 평가했다.

지난 20일 진행된 첫 실험에선 1시간 동안 5.4g의 산소를 

만들었다. 이는 우주비행사가 약 10분간 호흡할 수 있는 양

이다. 무게 17kg에 자동차 배터리 크기 만한 목시는 시간당 

최대 10g의 산소를 만들 수 있다. 이는 큰 나무 한 그루가 생

산하는 양과 같다.

목시의 산소 발생 방식은 나무가 광합성을 하는 것과 비

슷하다.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인 뒤 산소를 내뿜

는 방식이다.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면 우선 여과장치를 통

해 오염물을 제거하고, 산소와 일산화탄소로 분리한다. 이 

과정에서 내부 온도가 약 800도까지 치솟는다. 이를 견뎌

내기 위해 목시는 니켈합금이 포함된 강력한 내열성 소재

로 제작됐다. 산소 이온들은 서로 결합해 산소 분자를 만들

고, 일산화탄소는 바깥으로 배출된다.

목시 겉면은 얇은 금으로 코팅돼 있다. 이는 태양에서 오

는 적외선 열을 반사시켜 퍼시비런스의 손상을 방지하기 

위한 것이다.

■ 로켓 연료 가져가는 대신 직접 만들어 쓸 수 있어
화성에서 만든 산소는 훗날 화성에 도착하는 우주비행사

가 호흡용으로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, 지구로 돌아올 로켓

의 연료로도 사용할 수 있다. 그러나 실제 로켓 연료로 쓸 

수 있으려면 산소발생장치가 목시(17kg)보다 약 100배는 더 

커야 한다고 나사는 밝혔다. 

만약 화성에서 4명의 우주비행사를 태우고 출발할 경우, 

로켓에는 22톤의 산소가 필요하다. 물론 우주비행사 호흡

에 필요한 산소는 이보다 훨씬 더 적다. 목시 담당 책임연

구관인 마이클 헥트(MIT 헤이스택관측소)는“우주비행사

들이 화성에서 1년간 체류할 경우 약 1톤의 산소가 필요할 

것”이라고 말했다. 나사는“지구로 돌아오기 위해 25톤의 

산소를 화성으로 가져가는 것보다는 25톤 산소를 생산하

는 1톤짜리 산소변환기를 가져가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”

이라고 밝혔다.

목시는 앞으로 2년(화성일 기준 1년) 동안 9차례 더 산소

발생 실험을 진행한다. 이 실험은 3단계로 나뉜다. 1단계는 

이번처럼 기기의 성능을 확인하는 것이다. 2단계는 다양한 

시간과 계절, 대기 조건에서의 산소발생 능력을 확인한다. 3

단계는 온도를 달리하는 등 다른 조건 아래서는 어떻게 작

동하는지 실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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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 퍼시버런스에 탑재되어 있는 장비. 사진=NASA

Mastcam-Z
(줌-파노라마 카메라)

RIMFAX
(지하 관측 레이더)

SuperCam
(레이저 정밀 카메라)

MEDA
(기상 관측 장치)

SHERLOC
(자외선 분광계)

PIXL
(X-선 분광계)

MOXIE
(산소 발생 장치)

NASA, 화성의 공기로 산소를 만들었다


